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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 한해 1천명씩 늘 전망, 
국민건강을크게위협
:: 김준명 연세의대감염내과교수

지난해 국내에서 에이 

이 러한 속도로 삐르게 

표는 가히 충격적이라

고, 그중 약3。乂涅？

초기에는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 후진국과는 무관한 질병으로 생각한 적도 잠시 있었으나 우려한 대로 아프리카를 황폐하게 

만든후, 아시아 대륙에까지 상륙해서 막대한 피해를주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 중 아시아에만 7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에 

는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작년 한해에만 1W만 명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최악 

의 경우 2010년까지 약 5,000만 명이 발생할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내심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에이즈가 토착화되면서 급격한 증가세 

" 를 보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폭발적인 증가에 앞선 폭풍전야와도 같은 불길한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 발생한 신규 감염자의 약 반수가 동성간의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 었다는 보도는 그 간의 추측이 사실로 증 

명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내 에이즈 예방 전략에 커다란 변화와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4사 20년을 앞둔 이 시점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전환점으로서 우리 모

2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야만 하겠으며, 그를 통해서 이 무서운 역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들 

을 보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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